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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손보업계, 신흥 해상보험 시장 진출 본격화  

□ 최근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및 해상보험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

일본 손보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.

  o 해상보험은 해운업자의 선박이나 화물이 사고 등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

험으로 무역 물동량이 많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보험임.

  o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손보사들은  

2001년부터 7년 연속 해상보험 순이익이 증가했으나, 급속한 경기후퇴와 엔고 등

의 영향으로 2008년 11월부터 자동차와 전기제품과 같은 대형 화물량이 급감하

면서 해외 현지법인이 계약하는 해상보험 수입이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음. 

  o 특히, 올해 1월 해상보험 전체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% 감소된 것으

로 나타나 손보업계는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

환경에 대처하고 있음.

    

□ 대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중국, 베트남,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수출산업과 관

련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 해상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시장 확대를 꾀

하고 있음.

  o 손해보험 재팬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작년부터 화물보관이나 

수송상황을 기초로 리스크를 진단해 개선책까지 제공해 주는 ‘물류 리스크 진단 

서비스’를 무료로 제공해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, 올해 2월부터는 고객이 

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한 개정 해상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.  

  o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

손해보험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.

  o 일본고아손보는 작년 7월에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영업

활동을 전개하는 한편, 10월에는 러시아에도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해 새로운 고

객층 확보에 주력 중임.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손해보험재팬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i, 2/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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